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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자료의 수치모델 자료동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계산된 복사휘도(배경장)는 관측 자료가 가지는 오차 특성을 이해하

거나, 구름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된다. 따라서, 위성자료를 효과적으로 동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성 신호를 복원해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위성의 관측각에 따라 위성에 도달하는 신호가 달라지는데, 정확한 위성 신호 복원을 위해서는 이를 고

려해야 한다. 즉, 위성 센서와 지구의 관측 지점을 잇는 경사경로(slant-path) 상에 놓인 대기 정보를 이용한 복사량 모의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복사전달모델에 입력되는 대기 정보를 관측지점의 연직 방향이 아닌 경사경로 상에 놓인 자료를 사용

하여 더 정확한 위성 신호를 복원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의 마이크로파 탐측기(ATMS)에 대한 전처리 

과정에서 경사거리를 고려한 관측연산자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른 모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경사거리 관측연산자의 보정 효

과는 저위도 지역보다 고위도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고, 습도 탐측 채널에 비해 온도 탐측 채널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수증

기가 대기 하층에 밀집되어 있고, 습도 채널의 가중함수가 최대 300 hPa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위도 지역과 위성의 관측각이 

큰 지역에서 관측 증분의 표준편차가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대류권계면 채널에서는 표준편차의 감소율이 4% 이상으로 나타

났다. 나아가 전처리 과정에서 계산된 배경 휘도온도를 동화 과정에 사용하여 경사거리 관측연산자가 동화과정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였다. 동화 결과, 분석장이 (특히 대류권계면 온도 탐측 채널과 습도 탐측 채널에서) 관측과 더 가깝게 생산됨을 확인

하였다. 또한, 유럽 중기 예보 센터의 통합예측모델 분석장 대비 KIM의 예보장을 평가하여, 예보장 오차가 약 3일까지 감소됨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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